
컨버터 다키사다 오사카  

–2008 춘하복지에 질감과 기능성 제안 

일본에서 잘 알려져 있는 컨버터 ‘다키사다 오사카(瀧定 大阪)’는 2008년 

춘하절을 위하여, 부인, 프린트, 니트의 각 복지(服地) 부문에서 ‘소재의 질감

(質感)을 중요시한 텍스타일’을 크게 내세우고 있다. 세번수(細番手)를 사용하

거나 가공으로 차별화를, 트렌드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충실하게 만들어내고 

있다. 

지난 시즌까지는 포름(forme : 폼)이나 실루엣을 중요시하여, 그에 맞는 소

재를 제안하는 것이 중심이었는데, 2008 춘하절에는 이런 요소를 가급적 남

기면서도 소재의 질감을 중요시하고 있다. 

2008년 춘하절의 ‘프리뷰(preview : 試演)전(展)’으로서 오사카에서 열린 

‘2008 춘하 소재 컬렉션’에서는 ‘퓨처 로맨틱(future romantic)’ ‘볼드 스타일

(bold style)’ ‘모던 에스닉(modern ethnic : 현대의 특정소수 民族)’ ‘프리 업(free 

up)’의 4개 테마를 바탕으로 한, 다채로운 복지를 제안하고 있다. 전체적으로

는 ‘질감’과 ‘기능성(테크니컬)’에 중점을 두고 ‘심플하게 보이면서도 사실은 

정성을 쏟은 소재’를 많이 갖추었다. 

트렌드가 계속되는 광택계소재(光澤系素材)에서는, 질감을 중요시하는 기획

으로 계속 확충하고 있으며, 기능성에서는 ‘스포츠 의류에 요구되는 기능성

이 아니라, 그러한 기능성의 요소와 패션을 융합’하여 ‘기능과 디자인의 매

칭’을 실현하였다. 



춘하절용이므로 마(麻)소재를 여기저기 짜 넣었는데, 여기서도 질감에 중점

을 두고 마의 거친 이미지를 살리면서 상질감(上質感)을 표현하는 등, 다양하

게 소재를 구성하였다. 또한 마외에도 면, 폴리에스터, 실크, 나일론, 큐프라

(Cuprammonium), 레이온, 수모(獸毛) 등 각종 소재로 복합에 의한 베리에이션

(variation)을 넓혔다. 

전시회에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‘시즌을 신선(新鮮)하게 잘 나타내는 질감’

과 ‘시즌을 신선하게 잘 나타내는 프린트(print)’의 두 개 코너를 만들고, 참

관자의 흥미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, 2006년부터 도입한 ‘베이직 소재(basic 素

材)’ 코너도 계속 설치하였다.♣ 


